
현대미포조선,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11척 수주

현대미포조선은 9월17일부터 20일까지 유럽 현지 영업활동을 통해 개조선 1척 등 모두 12척(옵션분 4척 포

함)의 선박을 수주했다.

9월17일 이란 국영 탱커(National Iranian Tanker)로부터 3만5000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5척을 총 1억

3000만달러에 수주했으며, 9월19일에는 세계 최대의 중량물 운반선사인 네덜란드 도크와이즈(DOCKWISE)로

부터 반잠수식 중량물 운반선 블루말린(BLUE MARLIN)호의 개조공사를 2600만달러에 수주했다.

또 9월20일에는 영국의 마린 크로스(MARINE CROSS)와 옵션분을 포함해 3만1500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

선 6척(1억5000만달러)에 대한 수주상담을 벌여 의향서를 주고받았다.

계약이 성사되면 현대미포조선은 2002년 들어 옵션분을 포함해 총 20여척의 선박을 수주하게 돼, 2002년 총

수주목표인 35척, 9억8000만달러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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